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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정서조절의 매개를 
통하여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
생 자녀를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부모 208명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척도, 
부부 의사소통 척도, 정서조절 체크리스트,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정서조절은 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부부 의사소통 
수준은 자녀의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마음챙김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
부 의사소통과 자녀 정서조절이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
음챙김 수준이 부부 간의 관계를 거쳐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확장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부모 마음챙김, 부부 의사소통, 자녀 정서조절, 자녀 또래유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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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놀이와 
대화로 관계를 맺고, 협상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
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회기술을 배워
나가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래관계의 형성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아동기에 경험하는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며(Shin, 2007), 이후의 발달과정에서도 사회성 발
달 및 심리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Gifford-Smith & Brownell, 2003; 
Kupersmidt et al., 1990). 또한 또래관계 패턴, 
또래 수용, 우정의 질과 같은 아동기 또래 경험
이 학교 중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범죄, 정신병
리, 사회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Mikami et al, 2010; Parker & Asher, 1987), 
아동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은 이후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출생 후 처음으로 상호작용을 맺는 대상
은 대부분 부모이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아동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부부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배
워나가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생애 초기에 상호작
용을 맺는 부모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부가 맺는 상호작용 방식은 이후 아동의 또래관
계에서 대표적인 표상으로 작용하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자
녀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이는 정서사
회화 이론(Emotion Socialization Theory)으로 개
념화 되었다(Eisenberg et al.,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긍
정적인 감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김혜
정, 2005), 또래 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갈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박보경, 도

현심, 2003).
최근 부부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마음챙김(mindfulness)이 관심을 받고 
있다. 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 명상(vipassana 
mediation)에서 기인한 심리적 기제인 마음챙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
을 온전히 인식하고,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며, 자
기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말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자기 경험을 그대로 느끼게 
되며,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부정적 사고에 압도되지 않은 채 마음의 안정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이다(Kabat-Zinn, 2003). 선행연
구에 따르면 마음챙김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지은, 신호균, 
2007; 정옥희, 홍혜영, 2011; Wachs & Cordova, 
2007), 이는 마음챙김이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개
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수용하게 하며, 부부관계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Burpee & Langer, 
2005). 또한 부부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부
부관계를 갈등과 파탄으로 이끄는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arrere & 
Gottman, 1990; Gottman & Levenson, 1992), 
갈등상황에서도 그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으로 귀인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Hamarta et al.,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음챙김이 부부라는 친밀한 관
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다시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이지은, 신호균, 2007; 정문경,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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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12; 정복자, 조성희, 2017; Barnes et al., 
2007; Burpee & Langer, 2005). 또한 부부간 의
사소통능력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요인이며(이정은, 이영호, 2000), 부부의 
마음챙김은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은, 신호균, 2007; 
한영애, 양혜정, 2020). 

자녀의 정서 발달이 마음챙김 양육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다(Duncan et al., 2009; Henriches et al., 
2019; Zhang et al., 2022). 즉, 부모의 마음챙김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 조절이 더 잘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Yan et al., 2021; He et 
al., 2025). 이에 비해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과 자
녀의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드물
다. 다만, 부모의 마음챙김 양육은 자녀의 사회정
서능력의 발달을 도우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
정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확인되
고 있다(Duncan, 2007; Moreira & Canavarro, 
2020; 김민정 등, 2023). Duncan 등(2009)은 마음
챙김 역량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
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Duncan et al., 2009).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왜곡된 사고나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Cummings & Davies, 
1996; Grych & Fincham, 1990), 부부간에 보이
는 부정적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조절능력이나 사
회적 행동 양상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ndura, 1973; Emery & O’Leary, 

1984). 더 나아가 부부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을 
경우, 아동은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빈번하게 보이
고(Koss et al., 2011),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osco & Grych, 2012).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는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Eisenberg 등
(1994)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
을 자주 표현하고 나눔으로써 서로 간의 의견 차
이가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이러한 과정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전략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Eisenberg et al., 1994). 국내 연구들 또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녀가 감정을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
인임을 밝히고 있다(전현정, 2002; 백소윤, 2007; 
양미경, 김희영; 201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부부 의사소통 능력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가족은 다양
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핵심적 요지이며, 자녀
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
이다(Bochner & Eisenberg, 1987; Maccoby, 
1992). 더불어 부부가 갈등상황에 있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나누는 의사소통 특성과 패턴은 자녀
에 의해 관찰되고 학습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부 간의 의사소통 역시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능력은 다양한 
정서적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
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이다(Hoeksma et al., 2004).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을 불안정/
부정적 정서조절과 적응적 정서조절의 두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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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구별하였다.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은 기분의 변
화가 심하고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감정 표현이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
을 의미한다. 반면, 적응적 정서조절은 자신과 타
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수용하며,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Shields & Cicchetti, 1997; 최진영, 
2016). 정서장애는 이러한 정서조절의 실패가 반복
된 결과이며(Cole et al., 1994; Thoits, 1985), 우
울장애 환자와 불안장애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지영, 권석만, 2009). Gross 등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중
의 하나인 재평가(reappraisal)를 사용할수록 더 
높은 긍정 정서 경험과 더 낮은 부정 정서 경험
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재평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친구들과 더 
가깝고, 더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반
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중의 하나인 억압
(suppression)의 사용은 더 낮은 긍정 정서 경험
과 더 높은 부정 정서 경험과 관련이 있었으며, 억
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더 
낮았다(Gross et al., 2006). Cumberland 등
(2004)은 정서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친사회적이고 상냥한 경향이 강하며, 부정적인 감
정을 적게 표현하고 사려 깊고 협력적인 행동을 하
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했다(Cumberland et al., 
2004).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아이들은 친밀성
과 주장성이 높고, 공격성과 슬픔은 낮다고 평가되
었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또래의 
감정에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또래를 편안하게 대
한다고 평가받았다(Denham, 1986; Denham et 
al., 1991). 이처럼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은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또
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을 종속변인으로 사
용하였다. 또래 유능성은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
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동의 또래 적응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발달지표
로 사용되어 왔으며(Eisenberg et al, 2005; 
Wagner et al., 2021), 또래 유능성을 지닌 아동
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 Bukowski, 2011)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 부부 의사소통, 자녀의 
정서조절, 자녀의 또래 유능성을 하나의 모형 안에
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은 부부 의사
소통과 자녀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
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으며, 자녀의 정서조절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부정적 정서조절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하였
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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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부모 마음챙김, 부부 의사소통, 자
녀의 적응적/부정적 정서조절, 자녀의 또래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의 또래 유능
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적
응적/부정적 정서조절은 각각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연구 문제 3.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의 또래 유능
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적
응적/부정적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안내한 뒤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고, 이후 
초기 참여자들에게 설문 링크를 자격 요건을 갖춘 
동료나 지인에게 공유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눈
덩이 표집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동
의한 209명의 데이터 중 결측치를 제외한 208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8명 중 여성은 175명
(84.1%), 남성은 33명(15.9%)이었고, 응답 대상 자
녀의 성별은 여자는 107명(51.4%), 남자는 101명
(48.6%)이었다. 

연구도구

마음챙김 척도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을 박성현(2006)이 개발하

고 타당화 한 마음챙김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에 마음챙김을 측정하는 도구와는 
달리 개인의 내적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마음챙김을 특정한 의식 상태(예: 명상)나 중재 이
후의 인지적 성숙 수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발
현 가능한 심리적 상태이자 훈련 가능한 주의 양식
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높음을 의
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웬만큼 그렇다(3점)’, ‘상당히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을 역채점(reveres scoring)
하게 되어 있다. 박성현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
치도(Cronbach’s Alpha)는 .88로 양호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95로 신뢰할 수 있게 나타났다. 

부부 의사소통 척도
기혼남녀의 부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등(1983)이 개발한 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 목록 중 의사소통 척도를 허
윤정(1997)이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 부부인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로 부정적 문항 22개(e.g., ‘나
는 가정 일을 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다’)와 긍정
적 문항 7개(e.g., ‘나는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나
면 시간 간격을 둔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한
다’)로 총 29문항으로 되어있다. 높은 점수일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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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5점 Likert척
도로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부부 의사소통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7
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체크리스트
자녀의 정서조절은 Shields와 Cicchetti(1997)

가 개발한 정서조절 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여은진(2009)이 번안하고, 최진
영(2016)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척도의 총 문항수는 24문항으로 적응적 
정서조절 9문항(e.g., ‘명랑한 아이이다’)과 불안정/
부정적 정서조절 15문항(e.g., ‘기분이 금세 좋아졌
다가 나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기분을 예측하기 힘
들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
의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
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고, 
높은 공감 능력과 정서 인식 능력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은 감정기복
이 심하며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전체 점수는 두 
하위요인을 합산(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은 역산)
하여 적응적 정서조절 차원으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9이다.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부정적 정서조
절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75, .87
이다. 

또래 유능성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취학 전 유아용으로 개

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윤승이(2007)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부

모가 보고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하위 요소는 
주도성(e.g., ‘친구들과 놀이나 활동을 할 때 앞장
서서 한다’), 친사회성(e.g.,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사교성(e.g., 어떤 활
동을 하든지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이다.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83, 
.79, .90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 부부의사
소통,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 자녀의 또래 유능성
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매개효과 분석 모형을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5.0을 사용하여 연
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
인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포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
은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모델 
6을 적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
법을 활용하여 5,000회 표본을 추출한 후 검증하였
으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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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남 33 15.9
여 175 84.1

학력
고졸 28 13.5

대학졸 160 76.9
대학원졸 20 9.6

연령

20대 2 1.0
30대 48 23.1
40대 155 74.5
50대 3 1.4

자녀 성별
남 101 48.6
여 107 51.4

자녀 학년

1학년 45 21.6
2학년 46 22.1
3학년 41 19.7
4학년 34 16.3
5학년 18 8.7
6학년 24 11.5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성별에서 남자는 33명(15.9%), 여성은 175명
(84.1%)으로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학력 분
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은 28명(13.5%), 
대학 졸업은 160명(76.9%), 대학원 졸업은 20명
(9.6%)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2명(1.0%), 
30대는 48명(23.1%), 40대는 155명(74.5%), 50대
는 3명(1.4%)으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대상 자녀의 경우 남아는 101명(48.6%), 여아는 
107명(51.4)이었다.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45명(21.6%), 2학년 46명(22.1%), 3학년 41명

(19.7%), 4학년 34명(16.3%), 5학년 18명(8.7%), 6
학년 24명(11.5%)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자녀 관련 측정
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부 의
사소통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M 
= 112.61)에 비해 여성(M = 105.71)이 낮게 나타
났다(t = 2.39, p <. 05). 부부 의사소통에서 학력
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마음 챙김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과 
또래 유능성에서 자녀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F = 4.46, p <. 01), 
학년이 높을수록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이 낮아
졌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연구에 이용한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 부부 의사
소통,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 자녀의 또래 유능성 
점수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부모 마음챙김 
수준은 부부 의사소통(r = .49, p <. 001), 자녀 적
응적 정서조절(r = .43, p <. 001), 자녀 또래 유능
성(r = .25, p < .0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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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관련 척도
마음챙김 부부 의사소통

M±SD t or F M±SD t or F

부모

성별
남 77.52±15.23

1.06
112.61±14.33

2.39*

여 74.24±16.47 105.71±15.40

학력
고졸 76.57±12.74

1.27
106.39±17.00

.31대학졸 73.85±17.01 106.55±15.52
대학원졸 79.50±14.29 109.40±12.38

연령

20대 59.00±26.87

2.06

87.50±20.51

1.29
30대 70.71±20.45 107.67±15.98
40대 76.16±14.43 106.66±15.18
50대 77.67±20.60 113.33±12.20

자녀 관련 척도
적응적 정서조절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 또래유능성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자녀

성별
남 34.79±5.11

-.58
29.97±8.45

-.74
54.80±10.71

-1.26
여 35.20±5.03 30.91±9.67 56.50±8.57

학년

1학년 34.80±4.71

1.45

32.73±9.26

4.49**

55.20±9.15

.78

2학년 34.76±5.62 31.76±8.68 54.57±9.14
3학년 33.61±5.99 31.98±8.26 54.93±10.60
4학년 35.59±4.59 30.44±10.00 55.79±10.57
5학년 35.78±4.05 26.83±9.28 56.83±10.15
6학년 36.79±3.71 23.79±5.59 58.92±8.50

*p < .05. **p < .01.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관을 보였다(r = -.56, p < .001). 부부 의사소통
은 자녀 적응적 정서조절(r = .43, p < .001) 및 
또래 유능성(r = .31,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42, p < .001). 자녀의 또래 
유능성은 자녀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r = .67, p < .001),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45, p 

< .001).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검토한 결과, 변인들의 왜도는 최소 -.62에서 최대 
-.23 사이로 모두 ±2 범위 내에 있었으며, 첨도 
역시 최소 -.55에서 최대 .17로 ±7 범위에 속하였
다. 이에 따라 모든 변인들의 전체 점수 및 측정 
변인들에서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West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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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로의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5. ***p < .001.

그림 2.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변인 1 2 3 3-1 3-2 4
1. 부모 마음챙김 -
2. 부부 의사소통 .49*** -
3. 자녀 정서조절 .57*** .47*** -
  3-1. 적응적 정서조절 .43*** .43*** .82***

  3-2.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 -.56*** -.42*** -.95*** -.60***

4. 자녀 또래유능성 .25*** .31*** .59*** .67*** -.45*** -
평균 74.76 106.80 94.55 35.00 30.45 55.67

표준편차 16.29 15.41 12.77 5.06 9.08 9.68
왜도 -.37 -.62 -.30 -.27 .57 -.23
첨도 -.54 .17 -.55 -.15 .35 -.14

***p < .001.

표 3. 변인 간 상관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 마음챙김 수준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
향을 미칠 때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적응적 정서
조절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였고, 차이 
검증에서 유의하게 나온 부모 성별과 자녀 학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
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마음챙김 수준은 매개변인인 부
부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 .490, t = 
8.032, p <. 001).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의사소통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마음챙김
이 부부 의사소통을 26.1% 설명하였다(R2 = 
0.261). 부모 마음챙김이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 .278, t = 4.009, p 
<. 001),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졌다. 부부 의사소통 
또한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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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간접효과 .189 .030 .317 .226 .415
부모 마음챙김 → 부부 의사소통 → 자녀 또래유능성 .014 .019 .024 -.040 .086
부모 마음챙김 → 자녀 적응적 정서조절 → 자녀 또래유능성 .112 .030 .189 .091 .291
부모 마음챙김 → 부부 의사소통 → 자녀 적응적 정서조절 → 자녀 또래유능성 .062 .017 .105 .058 .162

총 간접효과 .180 .034 .303 .198 .407
부모 마음챙김 → 부부 의사소통 → 자녀 또래유능성 .050 .022 .084 .013 .160
부모 마음챙김 → 자녀 불안정 정서조절 → 자녀 또래유능성 .104 .028 .175 .093 .264
부모 마음챙김 → 부부 의사소통 → 자녀 불안정 정서조절 → 자녀 또래유능성 .027 .010 .045 .014 .080

표 4.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고(β = .316, t = 4.552, p < .001), 부모의 마음
챙김 수준과 의사소통이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27.8% 설명하였다(R2 = 0.278). 부모 마음챙김과 
부부 의사소통, 자녀 적응적 정서조절이 자녀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부모 
마음챙김과 부부 의사소통이 자녀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적응적 정서조절이 또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680, t = 
11.122, p < .001). 부모 마음챙김과 부부 의사소
통,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이 자녀 또래 유능성을 
45.5% 설명하였다(R2 = 0.455).

즉, 부모 마음챙김 수준은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부
모 마음챙김과 부부 의사소통의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은 완전매개효과의 양상을 보였다. 

위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
하였다.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통해 자녀의 또래 유능

성에 미치는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317, LLCI = .226, 
ULCI = .415). 경로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마음챙
김이 부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또래 유능성으
로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마음
챙김이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통해 또래 유능
성으로 미치는 경로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β = .189, LLCI = .091, ULCI = .291). 
부모 마음챙김이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 또래 유능성
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β = .105, LLCI = .058, ULCI = .162).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 마음챙김 수준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
향을 미칠 때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불안정/부정
적 정서조절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였고, 
차이 검증에서 유의하게 나온 부모 성별과 자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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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마음챙김이 자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 -.425, t = 
-6.703, p < .001),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가 높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보였
다. 부부 의사소통 또한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
서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 -.222, t = 
-3.493, p < .001), 부부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자
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이 높아졌다.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과 의사소통이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39.6% 설명하였다(R2 = 0.396). 부모 
마음챙김과 부부 의사소통, 자녀 불안정/부정적 정
서조절이 자녀 또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한 결과,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 = .172, t = 2.312, p < 
.05; β = -.411, t = -5.156, p < .001), 부모 마
음챙김과 부부 의사소통,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
서조절이 자녀 또래 유능성을 22.4% 설명하였다
(R2 = 0.224).

요약하면, 부모 마음챙김 수준은 부부 의사소통
과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확인되었고, 부모 마음챙김의 직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위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
하였다.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통해 또래 유능
성에 미치는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303, LLCI = .198, 
ULCI = .407). 각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의 마음챙

김 수준이 부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또래 유능
성에 미치는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084, LLCI = .013, 
ULCI = .160).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자녀의 불
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통해 자녀의 또래 유능성
에 미치는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175, LLCI = .093, 
ULCI = .264).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부모 마음챙김이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
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045, LLCI = .014, 
ULCI = .080).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마음챙김이 자녀
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부
모 의사소통 능력과 자녀 정서조절 능력이 이를 순
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마음챙김 수준, 자녀 또래 유능성, 부
부 의사소통 능력, 자녀 정서조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 마음챙김 수준은 자녀의 
또래 유능성, 부부 의사소통, 자녀의 적응적 정서
조절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의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마
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반응성, 공감 및 자기조절
을 강화하여 자녀의 긍정적 정서 조절 능력에 영향
을 주고(김은진, 2023; 김민정 등, 2023), 자녀의 
사회성을 증진시킴을 시사한다(Si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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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t al., 2023).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마음
챙김적 양육이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자녀의 적
응적 발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이지은, 신호균, 2007; 이경민, 박홍석, 
2021).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정서조절, 자녀 또래 
유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부
관계의 정서적 톤과 상호작용 방식이 양육 장면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기능으로 이어진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성영실, 이성주, 
2021; 김수아, 2021; 김지연 등, 2023). 또한 자녀
의 적응적 정서조절은 또래 유능성과 정적 상관을,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은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
를 통해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재확인되
었다(Matchett et al., 2020).

둘째,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정서조절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
록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이 증가하고, 불안정/부
정적 정서조절은 감소하여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내적 
자원이 자녀의 또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보다는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촉진하여 그 
영향이 자녀의 또래 적응으로 간접적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의 연령을 통제하였음에도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달 연
령에 관계 없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부모 마
음챙김의 효과가 유효함을 시사한다. Kabat-Zinn 
(2003)은 마음챙김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거
나 회피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자기 경험을 그
대로 느끼게 되며,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부정적 사고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
다고 하였다.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부모가 정서를 

다루는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되어 본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더 나아
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좌절과 갈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부부 의사소통 수준은 자녀 정서조절을 매
개하여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관계와 의사소통의 질
이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및 
가족 내 의사소통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기존의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경민, 박홍석, 2021; 노지영, 2014).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자녀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부부 
간 의사소통 또한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을 매개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자
녀가 부모 간 갈등을 빈번하게 목격하고, 이를 심
각하게 인식하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
서적 안정이 저해되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선진, 이재신, 2000; 이은
아, 2000).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은 자녀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Matchett et al., 2020), 본 연구를 통해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정서조절, 자녀의 또래 유능성 간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부모의 마음챙김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으
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정서
조절이 순차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이 
증진되어 높은 또래 유능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감정에 대한 
부모의 반응, 감정에 대한 부모의 토론 과정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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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식이 자녀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Eisenberg 등(1998)의 부모 
정서 사회화(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개념을 확인 해주는 결과이다. 부모의 높은 마음챙
김은 부부 간의 대화에서 경청, 비판단적 태도, 공
감적 반응을 높여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고, 이는 가정 내의 정서적 분위기를 안정시키며, 
자녀 또한 소통 방식을 학습하게 되어 자녀의 긍정
적인 정서조절 및 사회성 발달에 이를 수 있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수용할 때에 결과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이끌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모 마음챙김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으
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적응적 정서조절과 불안정/
부정적 정서조절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
모 마음챙김이 부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 또래 유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의 적응적 정
서조절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고, 자녀의 불안정/
부정적 정서조절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 마음챙김이 부부 의사소통 향상을 통해 자녀
의 또래 유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 향상이 핵심적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불안/부정적 정서조절 모형에서는 
부모 마음챙김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을 높이는 과
정에서 부부 의사소통 개선과 자녀의 불안/부정적 
정서조절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마음챙김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조절이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해주
었다. 

본 연구는 첫째, 마음챙김 수준이 개인 차원의 
정서적 안정에 그치지 않고,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

과 자녀의 정서적 역량을 거쳐 사회적 기능으로까
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자녀와의 직접적인 대화
가 아닌 부부의 대화를 자녀가 관찰하는 방식만으
로도 자녀의 정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부부 갈등과 
의사소통의 질이 자녀의 정서 조절 및 사회성 발달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Davies와 
Cummings (1994)의 정서 안정성 가설(emotional 
security hypothesis)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셋
째,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부모 개인의 내적 자원 
중 하나인 마음챙김을 강화하는 개입이 부모의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부 관계
와 양육, 더 나아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까지 긍정적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순차적 
매개 모형은 부모 마음챙김이 자녀의 또래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부 의사소통, 자녀의 정
서조절능력이 단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준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부모의 내적 조절
능력의 향상이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로 이
어지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자녀의 정서 및 사회
성 발달로 연결되는 일련의 작동 메커니즘을 실증
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영향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향후 부모교육 및 가족치료 설계 시 어떤 매
개 단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기반하
여 변수들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확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발달적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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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로 제한하였고, 응답 대상자 또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비율이 훨씬 높아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활
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형태를 취하고 있어 
응답을 하는데 있어 기억의 오류, 방어기제, 사회
적 바람직성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추후에
는 자기보고식 설문 외에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나 질적 연구를 추가하는 것
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마음챙김과 자녀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
서 부부 의사소통과 자녀 정서조절만을 매개변인으
로 다루었으나, 양육태도, 부모의 정신건강, 가족 
응집성 등 다른 잠재적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마음챙김 기
반의 의사소통 훈련 모듈이나 가족치료적 개입 요
소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천적 적용성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 마음챙김이 가족 내 상호작용을 거
쳐 자녀의 사회적 발달로 이어지는 연쇄적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부모 마음챙김을 활용한 의사소통 훈
련이나 가족 내 정서조절 촉진 프로그램을 설계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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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al mindfulness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marit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Participants were 208 
parents who were maintaining their marital relationship while raising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indful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Second, marital communication influenced 
children’s peer competence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ird, in the 
pathway from parental mindfulness to children’s peer competence, marit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demonstrated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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